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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중 보 건 
◎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
※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간에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한 “장점마을 

주민건강영향조사” 환경부 발표자료

(1) 주민 건강조사 결과
①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,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 99명 중 22명*(23건, 국립암센터 

등록기준)에게 암이 발생했다. 이 중 14명은 사망했다.
② (유)금강농산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중 엔엔엔(NNN) 및 엔엔케이

(NNK)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에이피렌은 국제암연구소(IARC)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
있고, 사람에게 폐암, 피부암, 비강암,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

③ 장점마을의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, 간암, 기타 피부암, 담낭 및 담도
암, 위암, 유방암,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집단에 비해 약 2~25배 범위를 보였다.
㉠ 주요 암종의 표준화 암발생비는 모든 암에서 남녀 전체 2.05배, 기타 피부암에서 여자 25.4배 

및 남녀 전체 21.14배, 담낭 및 담도암에서 남자 16.01배 등이었고, 각각의 결과는 통계적으
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.

㉡ 아울러, 공장이 가동되던 시기에 주민들이 거주했던 기간이 길수록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
암, 담낭 및 기타 담도암, 기타 피부암의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
(2) 결론
① 연구진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노출평가와 주민건강영향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비료공장 배

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.
② (유)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(건조 공정)로 사용했고, 

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
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.

(3) 의미
①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

사례로서 의미가 있다.
② 향후, 환경부에서는 익산시와 협의하여 주민건강 관찰(모니터링) 및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

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